2011년형 레인지로버 소개: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

· 최신형4.4리터 LR-TDV8 디젤 엔진 

· 최대 출력 313마력 (기존 모델 대비 15.1% 향상)

· 최대 토크 700Nm (9.4% 향상)

· CO2 배출량 14% 감소 (253g/km)

· 연료소비 18.5% 향상된 30.1mpg (EU 복합주행 기준)

· 0-100km/h (0-60mph) 도달시간 7.5초 

· 80-120km/h (50-75mph) 가속 6.3초에서 5.1초로 단축
· 최고속도 130mph 

· EU5 배기가스 기준 충족
· 신형 ZF 8단 자동변속기(ZF 8HP70)

· 레인지로버에 장착된 최초의 8단 기어 (LR-TDV8 사양에만 적용)

· 더 좁은 기어비로 승차감 향상

· 더 넓은 기어비 간격으로 효율성 향상

· 변속 공회전 제어 장치(Transmission Idle Control)로 연비 향상

· 더욱 향상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

·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ill Start Assist) 

· 뒷좌석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리어시트 옵션, 사생활보호까지 고려한 접합유리(laminated glass) 등 인테리어 강화

· 레인지로버의 클래식한 느낌을 더욱 강조한 외관 디자인

· 8가지 색상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팩

· 1,200와트 출력의 하만/카돈(Harman Kardon) LOGIC7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19개의 스피커 탑재, 15채널 오디오 시스템)

· 5가지 스타일의 신형 알로이 휠

· 5.0 리터 수퍼차저 V8 엔진 모델

· 최대출력 510마력, 최대토크 625Nm, EU5 배기가스 기준 충족
“2011년형 레인지로버는 세계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럭셔리 SUV라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감소된CO2 배출량과 파워풀한 엔진 성능은 자동차 업계에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퍼디젤’ 엔진은 레인지로버 최초로 연비가 1갤런당 30마일 이상 기록했습니다.”

필 폽햄(Phil Popham), 랜드로버 매니징 디렉터
2011년형 레인지로버는 동급 최고의 V8 디젤 엔진, 새로운 8단 변속기, 두 가지 기능 추가로 더욱 향상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절묘한 외관 스타일 등으로 럭셔리 SUV 세그먼트의 최고 자리를 유지하는데 손색이 없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던 기존의 LR-TDV8 3.6리터 디젤 엔진은 트윈 페러렐 시퀀셜(Twin Parallel Sequential) 터보차저로 더욱 강화된 레인지로버만의LR-TDV8 4.4리터 디젤 엔진으로 대체됐다. 완전히 새로워진 ‘수퍼디젤’ LR-TDV8엔진은 월등한 출력, 강력한 토크와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기술적 향상이 이뤄졌다. V8 디젤 엔진은 기존모델에 비해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함과 동시에 연료효율성은 높이고 CO2 배출량은 낮아져, 까다로운 EU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킨다. 주목할 점은 신형 LR-TDV8 4.4리터 디젤 엔진의 복합주행 기준 연비가 1갤런당 30.1마일을 기록해 레인지로버 최초로 1 갤런당 30마일 이상의 주행 기록을 달성했다.

최대출력313마력과 최대토크 700Nm를 자랑하는 레인지로버의 신형 파워트레인은 CO2 배출량을 14 %나 감소시킨 환경 친화적인 디젤 엔진이다. 이 같은 성능향상을 위해 신형 전자제어 ZF 8단 자동변속기(ZF 8HP70)가 장착됐다. 랜드로버의 엔지니어를 통해 튜닝된 탁월한 신형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과 놀라운 응답력, 월등한 연비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엄청난 요소들의 결합으로 레인지로버의 0-100km/h (0-60mph) 가속시간은 7.5초에 불과하며, 80-120km/h(50-75mph) 가속 시간도 5.1초에 불과하다.

이러한 ‘똑똑한’ 변속기는 4.4리터 LR-TDV8 모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디젤 엔진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선보인다. 신형 4.4리터 LR-TDV8엔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디젤 엔진 모델에는 5.0리터 LR-V8 수퍼차저 엔진 모델에 장착되는 브렘보사의(Brembo)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 차량에 요구되는 막강한 제동력을 위해 독창적인 경량 알루미늄 6-피스톤 대향형 모노블록 캘리퍼의380mm 벤틸레이티드 전륜 디스크를 탑재했다. 후륜에는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캘리퍼의 365mm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적용됐다. 

2011년형 레인지로버는2010년 도입된 ZF 6단 자동변속기(ZF 6HP28)를 장착한 동급 최고의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 5.0리터 LR-V8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대출력510마력과 최대토크 625Nm를 자랑하는 수퍼차저 LR-V8엔진을 장착한 신형 레인지로버는 0-100km/h(0-60mph) 가속시간이 5.9초에 불과하다. 

2011년형 모델은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ill Start Assist)와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가 추가되며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이 강화됐다. 실내는 프론트 도어에 조명장식 도어발판이 추가됐다. 신형 변속기 컨트롤이 디젤 모델에 장착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향상됐다. 익스테리어는 디테일한 부분으로 디젤 모델에서 ‘주피터(Jupiter)’ 그릴과 측면 통풍구인 사이드 벤트가 새롭게 디자인됐다. 

새로운 익스테리어 디자인 팩 옵션에는 고객들이 더욱 개성 있는 디자인과 새로운 색상 및 휠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배기가스를 줄인e-터레인(e_Terrain) 테크놀로지 

e-터레인 테크놀로지(e_Terrain Technologies)는 레인지로버 고유의 고급스러움, 세련미와 탁월한 온∙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료소모와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2011년형 레인지로버는 효율성이 매우 높은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을 통해 CO2 배출량을 기존 3.6리터 LR-TDV8의 294g/km에서 253g/km으로 14% 향상시켰다. 신형 LR-TDV8은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가장 최근의 EU5 기준을 충족시킨다. 

배기량은 3.6리터 LR-TDV8 디젤 엔진에 비해 22%나 높지만 배기가스 배출량은 이 보다 배기량이 더 낮은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세라믹 글로우 플러그(ceramic glow plug)는 기존 금속제 글로우 플러그보다 발열 온도가 250°C 높아 급속 승온과 내구성에서 우수하다. 이처럼 내열온도가 높고, 고온에서 연속사용 (100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효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LR-V8 가솔린 엔진은 처음 개발 당시부터 동급 최강의 연비 효율성과 향상된 하단 토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됐다.

신형 ZF 8단 자동변속기(ZF 8HP70) 토크 컨버터 내부의 슬립 현상과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 변속기의 록업 클러치를 활성화시켜 LR-TDV8 디젤 엔진의 하단 토크 최적화를 실현했다. 더욱 넓어진 기어비 간격, 최고 속도에서 잦은 변속이 필요 없고, 내부 클러치가 어느 시점에서도 2개 이상 열리지 않아 경제적인 주행과 배기가스 감소가 가능하다. 

변속 공회전 제어 장치(Transmission Idle Control)는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주행 모드에서 엔진이 공회전할 때 구동의 70%를 분리시켜 일반주행(urban cycle)에서 연료소모를 줄여준다. 겨울철에는 변속시스템이 낮은 쪽의 기어를 자동으로 선택해 예열을 가속화해 가장 효율적인 엔진의 작동온도를 만들어준다. 

레인지로버의 지능형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및 엔진의 에너지 이용)을 차량이 가속보다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때처럼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에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충전도 100%가 아닌 80%로 유지해 발전기의 과부하를 막아준다. 또한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높은 충전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온도에 맞춰 충전율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 유지비용과 환경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e-터레인 테크놀로지(e-TERRAIN TECHNOLOGIES) 요약:

·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 기술
· 최적화된 엔진 세팅으로 최대 효율 달성
· LR-TDV8 디젤 엔진의 배기량 증가에도 낮은 배기가스 배출
· 세라믹 글로우 플러그로 엔진 효율성 향상
· 높은 토크로 잦은 기어 변속이 필요 없음 

· 토크 컨버터의 슬립 현상 감소 

· 엔진 예열 시간 단축
· 스마트 재생 충전기능을 비롯한 지능형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IPSM, Intelligent Power System Management)

신형 4.4 리터 LR-TDV8 디젤 엔진 -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 제공
레인지로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완전히 새로운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은 기존 3.6리터 LR-TDV8 디젤 엔진을 대체하며 탁월한 성능 향상과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3.6리터 LR-TDV8 디젤 엔진의 0-100km/h(0-60mph) 도달시간은 8.6초인데 반해 신형 디젤 엔진은 7.5초에 불과하다. 최고속도는 125mph에서 130mph으로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50mph-75mph 가속시간이 6.3초에서 5.1초로 크게 단축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CO2 배출량은 294g/km 에서 253g/km으로 14%나 줄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연료 경제성이 25.4 mpg에서 30.1 mpg로 18.5%나 향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레인지로버로는 처음으로 연비 30mpg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신형 디젤 엔진은 또한 까다로운 EU5 배기가스 규제 기준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동급 엔진 중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같은 극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출력은 272마력에서 313마력(@3,750rpm), 토크는 640Nm에서 700Nm(@2,000rpm)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력과 토크의 상호작용으로 강력한 엔진의 성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최대토크는 1500rpm~3000rpm 구간에서 발휘 가능하며, 최대출력은 3250rpm~4000rpm 구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엔진 회전의 낭비 없이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접목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은 모든 회전 영역대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출력 전달이 가능하다.  

신형 V8디젤 엔진이 견고한 CGI(compact graphite iron) 주철 엔진 블록을 기초로 한 점은 기존 3.6리터 디젤 엔진과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피스톤의 장방형 행정거리(duplex timing chain)를 위해 11mm 길게 설계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강철 주조 크랭크축은 기존 엔진보다 크지만 뛰어난 최적화 기술로 중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알루미늄 피스톤과 강철 커넥팅 로드도 최적 연소를 통해 높은 출력과 낮은 배기가스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엔진 보조 장치들은 독특한 방식의 패키징 기법을 적용해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은 큰 외부 치수에도 불구하고 엔진베이에 깔끔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오일 필터, 엔진 오일 쿨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가 하나의 장치처럼 V 형 엔진의 중간에 위치해 최소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크랭크케이스 환기장치는 이들 장치의 가운데에 위치해 오일이 통과하도록 했으며, 사이클론 방식으로 엔진에서 나온 훈연(fume)에서 오일 방울을 분리하고 훈연은 다시 엔진에서 소화되게 했다. 
실린더 헤드는 4개의 밸브를 가진 각각의 실린더와 트윈 오버헤드 캠샤프트로 구성돼 있으며, 캠샤프트에는 복합소재 커버가 적용됐다. 실린더 헤드는 탄소중합 가스켓(elastomeric gasket)을 적용해 변속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였다. 3.6리터 LR-TDV8 디젤 엔진의 강철 글로우 플러그는 250도의 고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신형 세라믹 글로우 플러그(ceramic glow plug)로 대체돼 정상 상태에서 시동을 걸자 마자 즉각 작동할 수 있다. 주변 온도가 영하30도라고 해도 신형 글로우 플러그의 예열 속도는 기존 보다 두 배나 빠르다. 

페러렐 시퀀셜(Parallel Sequential) 터보차저 – 신속한 작동으로 높은 효율성 도모
신형 디젤 엔진의 성능과 효율을 위해 중요한 것이 페러렐 시퀀셜(Parallel Sequential) 터보차저 시스템이다. 이는 뉴 디스커버리4에 도입된 2010년형3.0리터 LR-TDV6디젤 엔진의 환상적인 기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즉, 대부분의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중간 크기의 가변(variable-geometry) 제1 터보차저가 작동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엔진 회전속도가 2,400rpm 이상이면 배기가스를 배기파이프로 보내는 매니폴드에서 밸브가 개방되고, 0.02초 이내에 크기가 더 작은 고정(fixed-geometry)형의 제2터보차저가 최고 속도로 작동되어 터보랙(turbo-lag)나 파워 스텝(power-step) 반응 없이 엔진 출력을 매끄럽게 증가시킨다. 이 같은 방법은 제2터보차저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정지 상태에 있어 펌프 손실 없이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한다. 2개의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밸런스 파이프는 2개의 배기 시스템간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준다. 

페러렐 시퀀셜(Parallel Sequential) 터보차저 요약:

· 대부분의 주행에서는 터보차저 1개만 작동한다 (주행 속도와 평균 가속에 따라 달라짐). 이 시스템은 중간 크기의 가변 터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터보랙 없이 빠른 응답력을 얻을 수 있다.

· 패키징이 우수하다. 1개의 터보차저와 매니폴드가 각각의 실린더 뱅크 아래에 있다.

· 2개의 터보차저가 결합해 항상 최적의 효율과 성능을 가능하게 한다. 

· 1개의 터보차저가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터보차저를 구동하기 위한 펌프 손실이 줄어든다. 

· 중간 크기의 터보차저를 1차 용도로 사용해 배기 역 압력(exhaust back pressure)을 상승시켜 펌프 손실과 연료소비를 증가 시키는 연속 터보차저 시스템보다 효율이 높다.

3세대 커먼레일 직분사 시스템은 매 주기마다 2,000bar의 압력으로 분사가 이뤄지는 3.0리터 LR-TDV6디젤 엔진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8홀 피에조(Piezo) 인젝터가 (3.0리터 LR-TDV6는 7홀 인젝터 사용)가 사용돼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현저하게 낮추고, EU5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며,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커먼레일 연료펌프가 인젝터 레일에 과공급되도록 설계돼 잉여연료가 다시 연료탱크로 회수돼 재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연료의 온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에 연료탱크로 회수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냉각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냉각을 위한 에너지 낭비도 발생한다. 이에 반해 신형 시스템은 필요한 양만큼만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고 필요한 냉각 에너지도 감소시킨다. 

신형 LR-TDV8 디젤 엔진의 보조 구동벨트는 기존 3.6리터 LR-TDV8가 7개의 리브(rib)가 있었던 것에 비해 6개로 줄였다. 이로 인해 벨트 연결부(엔진 풀리) 두께를 줄여 효율을 높이고, 엔진 중량을 줄이고 엔진의 전장 길이를 4mm 줄일 수 있었다. 팬 구동에는 스트레치 벨트를 사용하고 6-리브 발전기 벨트는 다이내믹 텐셔너(dynamic tensioner)가 있기 때문에 차량 정비를 통한 별도의 조율은 필요 없다. 

신형 LR-TDV8디젤 엔진은 처음부터 저회성분, 저인, 저황(Low SAPS, Sulphated Ash, Phosphorus, Sulphur)의 엔진오일 사용을 고려한 최초의 랜드로버 엔진으로 이를 통해 매연여과장치(DPF)내에 회성분의 침착을 줄여 내구성과 효율을 높였다. 배기가스 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접장착 산화촉매(close coupled oxidation catalyst)가 사용되었다. 윤활유의 경우 최신형의 저점도 오일인 5W-30에 맞도록 설계돼 예열단계에서 효율을 높여준다. 

유체 클러치 팬(viscous fan)은 더 이상 엔진 냉각장치(water pump) 위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베어링을 최적화할 수 있어 더 높은 효율과 강성에 기여한다. 또한, 이는500mm에서 520mm으로 더욱 큰 냉각팬을 사용할 수 있어 대형 엔진의 경우 냉각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신형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비가 가능해 엔진 오일 교환 시에도 차량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 ‘V’자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위에 놓인 오일 필터 장치는 연접부를 느슨하게 해주면 오일이 섬프 탱크로 빠져나가며, 이후 나사를 풀어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전통적 방법으로 오일이 섬프 탱크로 빠지지 않지만 정비소에서 특수 펌프를 이용해 엔진 상층부에서 뽑아 낼 수 있다. 서비스 기간 주기는 15,000 마일이다.

이와 같은 오일 추출 장비가 없는 원거리 지역에서는 엔진 아랫부분에서 오일을 빼낼 수 있는 장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엔진 오일 게이지는 기존처럼 딥스틱(dipstick)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 센서가 전자적으로 측정해 운전자에게 오일 레벨과 보충이 필요한 양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신형 LR-V8 디젤 엔진의 성능은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엄청난 연료 경제성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 EU5 기준 충족, 대폭적인 성능 증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폴 워커(Paul Walker), 수석 엔지니어
에너지를 절감하는 스마트 충전 재생 시스템
레인지로버의 ‘똑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재생 충전을 통해 연료의 낭비가 없도록 한다. 랜드로버의 지능형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Intelligent Power Management System)은 발전기가 필요이상으로 작동을 하거나, 엔진이 필요이상으로 연료를 소모하지 않게 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충전도 100%가 아닌 80%로 유지해 발전기의 과부하를 막아준다. 발전기는 차량이 가급적 가속이 아닌 저속 주행시에 배터리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회복시켜 준다. 강력한 220 암페어 발전기에서 나오는 충전률도 (기존 3.6리터 엔진은 150 암페어) 겨울철 추운 날씨에 정밀하게 보정돼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신형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과 ZF 8단 자동변속기(ZF 8HP70)의 환상적 궁합
랜드로버 차량에 장착된 최초의 8단 자동변속기인 ZF 8HP70은 따라올 수 없는 응답성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연료 소비와 CO2 배출량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2010년형 모델과 2011년형 레인지로버 가솔린 모델에 장착된 ZF 6HP28 6단 자동변속기를 포함해 신형 LR-TDV8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최대토크 700Nm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변속기는 거의 없다. ZF 8단 자동변속기는 기어비가 좁고 기어비 간격이 큰 동시에 고단(overdrive) 기어비가 4.4리터 LR-TDV8 디젤 엔진의 높은 토크를 보완해 연료 소비와 CO2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이 같은 효율성은 ZF 8HP70 내부의 기계적 배치로 인해 더욱 높아졌다. 다시 말해 내부 클러치가 어느 시점에서도 2개 이상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ZD 8HP70은 자체 에너지 절감 기능도 특징이다. 유압 엑추에이터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다. 유압 펌프는 엔진의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 토크 컨버터는 저속과 낮은 작동 온도에서 록업 클러치를 활성화시키도록 보정돼, 연료 소비를 줄이고, 다시 한번 4.4리터 LR-TDV8의 막강한 하단 토크를 최대한 활용한다. 변속 공회전 제어 장치(Transmission Idle Control)는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주행 모드에서 엔진이 공회전할 때 구동의 70%를 분리시켜 엔진의 드래그를 줄이고 연료를 절감해준다. ZF 8HP70는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다. 더운 날씨에는 엔진의 저속 기어를 선택해 에어컨 펌프를 더욱 빨리 돌려 실내를 빠르게 냉각시켜준다. 반대로 추운 날씨에서는 엔진을 빨리 돌려 예열시간과 배기가스 배출을 줄인다.

CO2 저감 효율 증가 외에 ZF 8HP70가 주는 성능상의 이점도 크다. 단 0.2초만 변속이 가능하며, 기어비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작동하기 때문에 듀얼-클러치와 같은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해 차량에 전해지는 변속 충격이 전혀 없다. ZF 8HP70 변속기는 다운시프트를 예측해 엔진의 속도와 터빈의 속도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드러운 변속을 가능하게 한다. 엔진의 제어시스템이 다운시프트 때 작동하면서 좁은 기어비는 다운시프트를 더욱 부드럽게 해준다. 

운전 유형 모니터링(Driver Type Detection) 시스템은 운전자의 개입과 차량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자 스타일에 맞게 변속기의 응답성을 최적화 해준다. 반면에 회전 방향 인식(Curve Detection) 시스템은 변속기의 상향 변속을 막고 연속적인 굽은길에서 기어가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해준다. 변속기는 또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과 감속 속도를 감지해 코너의 진입과 탈출시에 올바른 기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8HP70 변속 시스템은 기어를 연속으로 낮출 필요도 없으며, 필요시 6단계를 바로 이동해 더욱 빠른 응답력을 선사한다. 

드라이버 컨트롤에는 기본 사양으로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시프트를 통해 수동으로 변속할 수도 있다. 랜드로버만의 커맨드시프트(CommandShift) 변속 레버는 회전식 다이얼로 대체돼 주차(P), 후진(R), 중립(N), 주행(D), 또는 스포츠모드(S)를 선택할 수 있고, 이중에서 스포츠 모드(S)는 최고의 가속력, 향상된 응답력, 더욱 날카로운 상향 변속을 위해 변속기 반응 시간이 최적화한다. 회전식 다이얼 변속기는 시동이 꺼지면 센터 콘솔 안으로 내려가며, 시동을 걸면 다시 올라온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의 회전식 스위치는 신형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버튼식 스위치(Optimisation Switch)로 교체됐다.

“신형 ZF 8단 자동변속기는 현재 업계의 자동변속기 중 가장 최첨단 시스템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형 V8 디젤 엔진에 장착되어 최적의 효율, 탁월한 응답력, 최고의 세련된 운전경험을 줄 수 있도록 랜드로버 엔지니어의 손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론 리(Ron Lee), 파워트레인 담당 수석 엔지니어
세계 최강의 LR-V8 가솔린 엔진
2011년형 모델의 엔진은 2010년 신형 모델이자 랜드로버 라인업을 감안해 특별히 제작된 5.0 리터 LR-V8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0년에 발표된 신형 가솔린 엔진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솔린 엔진 설계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으며, 경제성, 세련도, 성능 측면에서 모두 새로운 기준을 달성했다. 이 엔진은 경량화, 초고효율 모델로 까다로운 EU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켰다.

최대출력 510마력, 최대토크 625Nm이라는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카급의 뛰어난 V8 엔진은 기존 모델에 비해 출력은 29%, 토크는 12%가 향상됐다. 이러한 놀라운 힘을 바탕으로 수퍼차저 엔진을 장착한 레인지로버는 0-100km/h(0-60mph) 도달시간이 단 5.9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능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CO2 배출량이 348g/k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모델 보다 7.4%가 더 줄어든 것이다. 

신형 수퍼차저 엔진에 적용된 주요 기술로는 6세대 Eaton™ 트윈-보어텍스(Twin Vortex) 수퍼차저가 있다. 이는 높은 경사각을 갖는 나선구조의 하이-힐릭스(helix) 로터 디자인을 통해 열역학 효율을 16%나 높였으며, 동시에 소음을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150bar의 고압을 이용한 다공형(multi-hole) 스프레이 유도식 직분사 시스템으로 연소효율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료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신형 가변 캠샤프트 타이밍 시스템을 네 개의 캠에 모두 적용했으며, 역냉각 방식과 같은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엔진 효율, 성능, 승차감을 더욱 높였다. 

“신형 LR-V8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은 당분간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한 번에 조합시켜 만든 사례는 많지 않으며, 신형 엔진의 성능 또한 한 마디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폴 워커(Paul Walker), 수석 엔지니어
완벽한 성능을 보완하는 ZF 6단 자동변속기
수퍼차저LR-V8 가솔린 엔진은 뛰어난 성능의 ZF 6HP28 6단 자동변속기를 신형 엔진의 성능에 맞춰 적용했다. 이 변속기는 동급 최고의 반응성으로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며, 자동변속기의 록업(lock-up) 클러치를 활성화시켜 낮은 rpm에서도 높은 힘과 토크를 발휘한다. 

이는 유압식 토크 변환기 내부의 슬립 현상을 감소시키며, 연비와 CO₂ 배출 성능을 향상시킨다. 인텔리전트 스포츠(Intelligent Sport) 모드에서는 차량이 특정 주행 상황에 맞도록 변속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절해준다. 2011년형 모델부터는 패들시프트를 5.0리터 수퍼차저 차량에 기본으로, 5.0리터 자연흡기 차량에 옵션으로 제공한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시스템 강화 

“랜드로버는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지형에서도 최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랜드로버만의 뛰어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덕분인데 이제 여기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ill Start Assist)와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라는 두 가지 유용한 기능이 추가돼 안전성과 편리함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닉 빌(Nick Veale), 차량 엔지니어링 매니저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랜드로버 특허의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은 2010년형 모델에 모래지형에 대비한 모래 탈출 컨트롤(Sand Launch Control), 향상된 암석 주행 프로그램(Rock Crawl Program),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통제력을 개선시킨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Gradient Release Control) 기능을 추가했다. 

2011년에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ill Start Assist)와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라는 두 가지 유용한 기능이 더 추가됐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말 그대로,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처음 가한 압력이 가속페달 전환 때까지 그대로 유지돼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안정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적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차량이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충분한 토크가 엔진에서 나올 때에 브레이크가 비로소 풀리게 한다. 이 장치는 주행 중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작동 상황 여부도 별도로 표시 되지 않는다.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는 심한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ill Descent Control, HDC)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의도하는 내리막길 주행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해 가속페달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차량의 속도를 늦춰준다. 이 같은 기능은 전진과 후진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사로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주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최대 20초 동안 5km/h (3.1mph)로 제한해 운전자가 최대한 안정감을 유지한 채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익스테리어 디자인
2011년형 레인지로버는 8가지 색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팩이 제공된다. 익스테리어 디자인 팩에는 개량된 안개등과 프론트 범퍼, 티탄(Titan) 마감재를 사용한 프론트 그릴과 사이드 벤트, 향상된 사이드 실, 후면 범퍼, 스테인리스 스틸 배기가스 배출구로 구성돼 있다.

익스테리어 색상은 후지 화이트(Fuji White, 기존 알래스카 화이트(Alaska White) 색상 대체)와 발틱 블루(Baltic Blue, 기존 버킹엄 블루(Buckingham Blue) 대체)가 추가됐다. 2011년 여름부터는 조명장식이 적용된 프론트 도어발판과 레인지로버 로고에 LED 역광 조명 효과가 더해진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최첨단 안전 시스템
레인지로버는 사이드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들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나 다른 물체들을 탐지하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더욱 용이한 주차, 견인, 오프로드 주행 시의 운전 조작을 도와준다. 또한,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과 연동하며 랜드로버의 특허기술인 ‘역방향 견인 보조’ 기능은 터치스크린의 유도를 통해 정확한 견인 조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첨단 비상 브레이크 어시스트(Advanced Emergency Brake Assist) 시스템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을 돕는 장치로 앞서 설명한 기능들과 함께 레인지로버의 적극적 안전 시스템을 완성한다.

비교할 수 없는 럭셔리 인테리어
레인지로버는 더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위해 헤드라이닝과 도어에 최고급 유로피안 가죽 트림을 사용했으며, 가죽시트 트림과 더욱 향상된 레인지로버 특유의 폭포형 실내조명으로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또 기존 계기판은 터치스크린으로 완벽히 구동 가능한 12 인치 고해상도 스크린으로 대체해 실용성을 높였으며, 8인치 듀얼뷰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은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이 동시에 각기 두 개의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게 한다. 덕분에 하나의 스크린에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확인하고, 보조석 승객은 DVD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레인지로버는 2010년형 모델부터 새로운 하드드라이브 기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해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용 DVD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은 또한 ‘전방 안내’ 기능을 탑재해 사용하기 편리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결지도와 아이콘 기반의 정보를 도로 운행자가 보는 세부적인 실제 도로 안내 표시로 보충해준다.

신형 휴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개인 오디오 저장장치, USB 단자, 그리고 MP3 플레이어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준다. 연결 포트들 중의 하나는 애플 iPod™ 접속단자인데, 이는 랜드로버가 독점 제작한 것으로, 장치가 소켓에서 빠지는 것을 막아 극한의 주행 조건에서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2010년 모델부터는 쇼퍼 드리븐카(Chauffer Driven Car)를 염두에 뒷좌석의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뒷좌석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리어시트 옵션 등 뒷좌석에서 전자 조작이 가능한 기능들을 옵션으로 적용했다. 시트의 냉온열 기능 외에 항공기 1등석 좌석과 같은 헤드레스트와 4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허리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뒷좌석 제어 기능에는 앞좌석에 사람이 없는 경우 시트를 자동으로 앞으로 당겨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뒷좌석의 고급스러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생활보호까지 고려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를 통해 실내에서의 정숙함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안락함은 1200W출력의 하만/카돈 LOGIC7(Harman Kardon LOGIC7) 다이내믹스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한다. 세계 최고급 카 오디오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있는 LOGIC7 시스템은 15채널, 19개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콘서트 홀에서와 같은 최고 수준의 음질을 감상할 수 있다.
	2011년형 레인지로버 제원

	모델
	4.4L LR-TDV8 디젤
	LR-V8 Supercharged

	전고 mm (in)
	1,865 
	1,865 

	전폭 mm (in)
	2,216 
	2,216 

	전장 mm (in)
	4,972
	4,972 

	휠베이스 mm (in)
	2,880 
	2,880

	회전반경m (ft)
	12.6 
	12.6 

	공기항력계수 Cd
	0.38
	0.38

	공차중량kg 
	2,580-2,810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더블 위시본
	더블 위시본

	전륜 브레이크 
	6 piston fixed calliper, 380mm ventilated disc
	6 piston fixed calliper, 380mm ventilated disc

	스티어링
	Speed proportional PAS
	Speed proportional PAS

	4륜 구동 시스템
	영구 4륜구동, 하이/로우 2단 트렌스퍼 박스, 독립식 에어서스펜션,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 ABS, TCS, DSC
	영구 4륜구동, 하이/로우 2단 트렌스퍼 박스, 독립식 에어서스펜션,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 ABS, TCS, DSC

	엔진 형태
	V8, 32밸브, 4 OHC, 직분사 디젤, 트윈 터보차저
	V8, 32밸브, 4 OHC, 수퍼차저

	배기량 cc 
	4,367
	4,999

	보어/스트로크 mm
	84 x 98.5 
	92.5 x 93 

	압축비
	16.1:1
	9.5:1

	최대 출력 마력 (PS)
	313@4,000rpm
	510@6,000-6,500rpm

	최대 토크 Nm
	700@1,500-3,000rpm
	625@2500-5500rpm

	연비 EU 기준(l/100km)
일반주행
고속주행
복합주행
	11.5
8.2
9.4
	22.6
10.4
14.9

	배출량 규제 기준 
	EU5
	EU5

	CO2 g/km

	253
	348

	변속기
	ZF 8HP70 8단 자동
	ZF 6HP28 6단 자동

	연료탱크 용량 리터
	97
	101

	1회 주유시 주행가능거리 km
	1031
	701

	0-100kph 도달시간
	7.8
	6.2

	최고속도 km/h
	210
	225


